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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연대 총파업 “물류대란 우려”
전국 1만5000여명 화물차주 운송 거부 … 파업 유보 가능성도 있어

전국 1만5000여명의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결의함으로써 2008년에 이어 다시 물류대란이

우려되고 있다.

화물연대는 5월16일 정부대전청사 남문광장에서 조합원 7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총회를 갖고 파업을 결의하

는 한편,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했다.

화물연대는 또 철도, 항만, 건설, 공공부문 등에 연대투쟁도 제의할 계획이며 곧 이어 투쟁수위를 논의하기

위한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.

김달식 투쟁본부장은 “대한통운에서 해고된 조합원 78명의 원직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던 박종

태 열사가 목숨을 던졌음에도 정부와 기업은 탄압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”며 “정부 등이 적극적인 대화

에 나서지 않는 한 고속도로 봉쇄, 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또 “정부와 기업의 대화의지를 보고 파업돌입 시기 등에 대한 최후통첩을 할 것”이라며 “그러나 최후 목적

을 파업에 두고 있지 않다”고 말해 교섭 진행상황에 따라 파업을 유보할 여지도 남겼다.

민주노총은 대회를 마친 뒤 정부와 기업, 노조의 현실을 비판한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고 박종태씨가 안치

된 대전중앙병원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.

화물연대 간부인 박종태씨는 대한통운과 개인택배 사업자들의 분쟁에 개입하고 집회를 주도한 혐의(업무 방

해)로 수배됐다가 5월3일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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